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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

울라 
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

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
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

선한 일을 도모하라 
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

(롬12:11-18)
우리는 현재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. 왜냐면 

1. 전통적 종교관에서 현대인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에(모든 종

교에서 공통적인 현상), 복음전도에 대한 전통이 강력한 개신교가 타 

종교에 비해 대단히 유리하다. 사람의 영혼들은 진정한 복음을 갈망

하고 있기 것이기 때문이다. (도표 참고)

2.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신학과 선교학이 눈부신 발전을 

거듭하였다. 그만큼 설득력에서 우수하다. (물론 타 학문 분야에 비해

서는 미흡하지만.)

3. 현대사회의 탈 도덕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신교에서 가장 강력하



게 저항하고 있으며(대표적으로는 동성애, 테러), 현대사회의 각종 현

안에 대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문제의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

제공해 주고 있다. (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말씀에서 해답을 

찾을 수 있다.)

4. 개신교의 영성과 경건 특성은 타 종교에 비해 철저하게 생활 밀

접형이다. 가정과 일터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경건생활을 강조하기 

때문이다.(반면 카톨릭과 불교 성직자들은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헌

금으로도 충분하며 또 악한 세력들로부터 받는 헌금액이 상당하기 

때문에 굳이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.)

5. 개신교 성직자가 타 종교 성직자와 비교해서 가장 강력하다. 학

력이나 인원수나, 심지어 경제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가장 월등하며 

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그 자녀들의 숫자까지 합

하면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다.

6. 개신교의 가치관이 가장 합리적이며,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합

리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

하다. (보편 논리는 비과학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영성만큼은 초과학

적이다.)

7. 역사적으로 그 유비를 견줄 수 있는 시대가 없을 만큼 정보의 시

대가 되었다. 이 혜택은 고스란히 기독교계에도 적용되어 하나님의 

계시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계시의 시대가 되었다. 모든 정보가 폭

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 전파력이 LTE 급이다. 당연히 다른 가

치관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우열이 분명해졌다. 덕분에 개신교에 

대한 방해공작도 치열해 졌지만,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확연하게 그 

우열이 갈리고 있다. 

-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. 특히 가정과 일터

에서 그리해야 한다. 우리는 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

한다.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. 우리는 

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.



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
-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

혜를 주는 말씀이다.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

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.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

복을 주신다.

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
힘쓰며 

-더 나은 삶을 소망하라.

-더 복된 형편을 소망하라.

-더 보람있고, 활기찬 사회생활을 소망하라.

-더 열심히 살고, 고난이나 시련이나,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훈

련이나,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어야 한다.

-경제적 어려움이나,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나, 육체적인 고달픔을 

참아내야 한다.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한 길을 주

시기 때문이다.

-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야 한다. 힘들수록, 힘들기 때문에 더 기

도해야 한다.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

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다.

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
-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

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이다.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손길

을 대신 하는 것이니,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.

-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힘껏 도우라

는 뜻이다.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야 한다.

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



라 
-항상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

다.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세속에 저항하기 때문이다. 개신교는 태생

적으로 세상을 위로 끌어 올리려는 운동을 한다. 그래서 세상을 악하

게 함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. 

-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며, 그들로부터 욕을 먹는다. 그러나 우리는 

그들을 축복하면서 승리해야 한다. 같이 싸우면 우리까지 힘이 빠지

고 함께 멸망해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간다. 그러므로 

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.

15절 부터는 복받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다.

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
울라 

동정으로 전도하라. 전도하면 크게 복을 받는다.

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
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

겸손으로 형통하라.

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
선한 일을 도모하라 

선으로 승리하라.

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
화목으로 견고한 성을 쌓으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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